
수 신 각 언론사

발 신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

제 목 안동댐 영주댐 녹조 대발생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

취 재 요 청 서

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...

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!
- 이런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하려는 대구시장 

도대체 제정신인가!

일시: 2024년 8월 6일(화) 오전 11시

장소: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‘선성 수상데크길’ 입구

(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72)

 
주관/주최: 대구환경운동연합, 안동환경운동연합, 

낙동강네트워크, 환경운동연합 

 
기자회견 순서 

1. 규탄 발언: 낙동강네트워크

2. 규탄 발언: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

3. 규탄 발언: 대구환경운동연합 노진철 대표 

4. 규탄 발언: 낙동강네트워크 대표

5. 기자회견문 낭독

 
문의 : 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사무국장 010-2864-0215, 

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-2802-0776



◯ 안동댐과 영주댐에서 녹조가 대발생했습니다. 조류경보제상으로 대발

생에 해당하는 녹조가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. 

◯ 지난 7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채수

해서 분석을 맡긴 시료에서 안동댐물에서는 ㎖당 남조류 세포수가 110
만개가 넘고, 영주댐물에서는 ㎖당 190만개가 넘었습니다. 조류경보제

상 대발생 기준이 ㎖당 100만개라 두 댐 모두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

남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을 한 것입니다.   

◯ 녹조는 독입니다. 그것도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독으로, 아프리카에

서는 코끼리 350마리가 떼죽음할 정도의 강력한 독입니다. 

◯ 그 강력한 독이 안동댐과 영주댐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
댐물도 위험하지만, 녹조 독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

고 있어, 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

밖에 없습니다. 

◯ 녹조가 조류대발생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주민들을 긴급 대

피라도 시켜야 할 정도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. 무더위가 기승을 부

리기 때문에 녹조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민들은 더욱 

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

◯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영주댐이 

가장 최근 지어진 댐이기 때문에 다른 댐을 지어봤자 마찬가지로 녹조 

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

니다. 



◯ 이에 영주댐과 안동댐 조류대발생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고, 
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한 홍준표 대구

시장의 안동댐으로의 취수원 이전이라는 무지한 수돗물 정책을 비판합

니다.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      붙임 : 1. 국민행동요령(녹조). 

            2. 채수 사진.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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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환경운동연합 / 안동환경운동연합 / 낙동강네트워크 / 환경운동연합

■ 담당 : 사무국장 서옥림(010-2864-0215)  e-mail : andong@kfem.or.kr

■ 시행일자 : 2024년 8월 5일

■ 공동의장 : 김수동, 최형석

(우)36673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45.     Tel. 054)843-9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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